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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
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국내의 철골조 기둥의 경우 대다수가 H형강에 내화제품을 피복한 구조

이다.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면형상계수를 기준으로 H형강 인정구조와 

다양한 단면의 내화구조의 비교실험을 통해 국내 인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

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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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론

 국내법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. 내화구조는 법정내화구조와 인

정 내화구조로 구분되어지며, 인정 내화구조에는 일반 인정구조와 내화구조 표준, 그리고 내화성능

설계를 통한 인정으로 나눌 수 있다. 최근 국내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제품을 결합한 합성구조 등 

새로운 구조의 개발과 적용이 활발하게 시도되어지고 있다. 따라서,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 내

화구조의 신속한 적용과 보급을 위한 인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.

2. 연구의 목적 및 방법

 대다수의 국내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법정내화구조를 제외하고는 H형강에 내화 도료 또는 뿜

칠재를 피복하여 내화성능을 확보한 인정구조로 시공하고 있다. 그러나, 시공현장에서는 각형 강관, 

원형 강관 등 다양한 단면의 강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, H형강용 내화 피복재를 다양한 단면의 

강재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.

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준(KS F 2848:2010)의 단면형상계수를 활용하고 인정내화구조(H형)의 

다양한 강재에 적용하기 위해 인정구조에 사용되어진 내화도료를 적용하여 비교 실험을 실시하고 

그 결과를 고찰하였다. 

3. 실험체 제작 및 실험 방법

3.1 실험체 제작

내화구조 인정용 H형강 철골기둥(300 × 300 × 10 × 15 )의 단면형상계수는 148.6이다. 그러나, 도료

피복 철골기둥의 경우 ‘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-625호)’에서 안전율 

10%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. 따라서, 본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단면형상계수는 155.,4로 설정하고 

시험체를 계획하였다. 선정된 시험체는 아래의 [Table 1.]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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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Size Shape Factor(Hp/A) Type

1 500 × 200 × 10 × 16 155.9 H

2 300 × 300 × 6 172.3 □

3 350 × 350 × 6.25 145.4 □

4 267.4 × 7 169.6 ○

5 190.7 × 7 148.2 ○

Table 1. List of Specimens for Fire-resistance Test 

3.2 실험방법

내화구조 인정용 시험방법인 한국산업표준(KS F 2257-1 외)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. 적용된 내

화도료는 A사의 인정제품(1시간, 피복두께 1 ㎜ 미만)을 적용하였으며, 인정내용과 동일한 높이와 

시공방법 및 두께로 성능을 평가하였다. 기준이 되는 단면형상계수보다 불리한 경우와 유리한 경

우를 각각 선정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.

4. 실험결과 및 결론

실험 결과, 아래의 [Table 2.]와 같다. 한국산업표준(KS F 2848:2010)의 다양한 구조용 강재에  

H형강으로 인정받은 발포성 내화도료에 적용한 결과 인정구조의 성능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

었다.

No Size Shape Factor Result(60≦)

1 500 × 200 × 10 × 16 155.9 46

2 300 × 300 × 6 172.3 36

3 350 × 350 × 6.25 145.4 46

4 267.4 × 7 169.6 31

5 190.7 × 7 148.2 18

Table 2. List of Specimens for Fire-resistance Test 

단면형상계수를 활용하여 H형 인정 내화구조의 도료를 각형강관, 원형강관에 시공한 결과 내화

성능을 확보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, 발포성 도료를 다양한 단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

두께의 보정 등의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, 화재하중과 부재의 거동을 예

측하는 계산식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성능설계 등 기술적인 연구와 제도적인 보완이 

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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